
백승근 대광위위원장,“BRT 방역관리·S-BRT 추진 만전”

- 16일 인천 청라BRT 통합차고지 찾아 코로나-19 방역관리와 S-BRT 점검 -

□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2월16일(목) 인천

청라BRT 통합차고지를 찾아 코로나 -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

운수종사자 등 관계자를 격려하였다.

□ 백승근 위원장은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코로나-19 방역대응 현황을

보고 받고 “청라∼강서 BRT는 많은 시민들이 출․퇴근에 이용하고

있는 만큼 코로나-19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 강조하면서,

ㅇ “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되는 등 코로나-19

확산이 엄중한 상황으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

방역과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□ 이후 , 백승근 위원장은 혼잡도로 개선사업과 S -BRT 사업이

동시에 예정된 인천대로 현장도 방문하여,

ㅇ “인천대로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인천대로 지하를 관통하는 사업으로,

상부 도로 및 주변지역의 교통량 분산을 통해 원도심 교통체증

해소와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
ㅇ “대광위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”

이라고 덧붙였다.

ㅇ 또한, “혼잡도로 개선과 연계한 인천대로 S-BRT는 전용도로, 첨단

정류장 등을 활용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

있는 촉매제로 S-BRT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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